
■ 아홉 번째 봄, 그날을 기억하고 내일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경 전라남도 진도군 인근 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
운데 295명 사망하였고 9명의 실종자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다양한 
목적과 꿈을 갖고 제주로 가는 476명의 승객이 탑승하였다. 승객 중에는 생계를 
위해 일하러 가는 사람, 입대 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탑승한 사람, 가족과 함
께 제주로 이사를 가는 사람 등이 있었으며 탑승객의 대부분은 수학여행을 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교사였다. 이런 이유로 희생자의 대부분은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희생자들을 애도하였고 
사고 직후 실종자의 가족들을 위해 전국 각처에서 각종 구호물품을 보냈으며 성금 
모금 운동을 하였다.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자가 많아진 이유는 선원들의 무책임함과 해경의 초기 구조 
활동의 미흡에 있다고 한다. 반면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들은 탑승객을 구출하기 위
해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발휘하였다. 김동수, 故박지영 승무원, 故양대홍 세월호 
사무장, 故정차웅 학생, 故남윤철 교사, 故최혜정 교사가 그들이며 이들을 세월호 
의인 혹은 영웅이라고 부른다. 이 중 故박지영 승무원과 故최혜정 교사는 미국의 공익 
재단인 Four Chaplains Memorial Foundation에서 선정한 2014년 금메달 수상자로 선
정되었다. 세월호 참사는 기업의 이윤 추구,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초동 대처 실패,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동 등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심각성, 안전 수칙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책임 있게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안전의식을 갖고 생활하고 체
험활동 시 철저히 시설점검을 하며 평소 생활 속에서 나뿐 아니라 친구, 가족 모
두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4월의 계기교육 [세월호 참사 9주기]               이천송정중학교

 “ The 배려하고 The 존중하면 The 행복한 송정 ”


